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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소탕단 다시 떴다
금속노조, 2주 동안 불법파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전국 순회 …“비정규직 투쟁 묶어 사회 의제화 목표”

금속노조 소탕단이 불법파견·차

별·노조파괴를 소탕하기 위해 가을

을 맞아 다시 돌아왔다. 

소탕단 하반기 전국순회투쟁 참가 

조합원들은 10월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집회를 시작으로 두 주

에 걸쳐 전국 불법파견 사업장을 돌

며 연대의 불을 지필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10월 13일 ‘불법파

견·모든 차별·노조파괴 소탕. 

2021년 하반기 금속노조 소탕단 전

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지난 4월 어려

운 조건에서 현장투쟁을 벌이는 사

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찾

아가 응원하고, 코로나 19로 끊어진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금속노조는 소탕단 시즌 2를 시작

하면서 “코로나 19 확산이 멈추지 

않자 정권과 자본은 이를 핑계 삼아 

도를 넘은 노동운동 탄압·시민권 

제한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

다. 

노조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

고, 고립된 투쟁을 하나로 묶어 사

회 의제로 만들기 위해 소탕단을 다

시 가동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반기 소탕단의 목표

로 ▲중간착취 용인 간접고용 철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사용원칙 

법제화 ▲중대범죄 방조 검찰 규탄 

▲불법파견 신속 조사·엄중 처벌 

▲불법파견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급증 플랫폼 노동 보호 위한 원청 

사용자성·책임 강제 노조법 2조 개

정을 제시했다.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은 10월 

13일 첫 일정으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규탄 

결의대회’를 벌였다.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현대자동차 

국내영업 부산본부 앞에서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노조파괴 규탄, 고용

승계 촉구 문화제’를 벌인 뒤, 경

남 창원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도착

해 숨 가빴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

다.

지난 소탕단에 이어 단장을 맡은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불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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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규탄 결의대회에서 “지난 4월 

우리는 소탕단 순회투쟁을 전개했

다. 오늘은 원조 불법파견 범죄자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매년 노동자가 

열 명 이상 일하다 죽어 나가는 현

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과 하반기 

순회투쟁을 시작한다”라고 소탕단 

시즌2를 선포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여전히 현장에

서 싸우고 있다. 일 년 하고도 두 

달 넘게 투쟁하는 현중 사내하청지

회 서진이앤지 동지들의 투쟁은 모

두의 투쟁이다. 함께 해야 한다”라

고 강조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모든 비정규

직 노동자 투쟁이 보이지 않는 굳건

한 연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투쟁을 통해서 확실하

게 보여주자”라며 전국순회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부산에서 열린 문화제 사회를 맡

은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판매

연대지회장은 “IMF 경제위기 때 현

대차 자본이 대리점 제도를 만들었

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판매업무를 지

휘·감독하는 당사자는 원청 현대차

다”라면서 “현대차가 대리점 노동

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근로기

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대

리점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원청은 2015년 

노조를 만들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을 위장폐업하고, 고

용을 승계하지 않아 수백 명을 해고

했다”라고 규탄했다.

현대차는 통상 대리점을 폐업하면 

사흘 안에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을 

승계한다.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

들의 승계는 일절 거부하고 있다. 

부산 수비대리점 조합원들도 대체 

대리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

고 있다.

투쟁기금 전달식과 문화공연 등으

로 꽉 찬 투쟁문화제를 마친 노조 

소탕단은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동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첫날 일정을 

평가하고 취침을 위한 자리를 폈다.

소탕단은 투쟁 이틀째인 10월 14

일 아침 경남도청 앞에서 투쟁사업

장 공동 출근 선전전을 벌인다. 이

후 경남도청-창원검찰청-현대위아-

한국지엠으로 이어지는 8km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을 만난다. 소탕단

은 현대위아 본사 앞에서 ‘원청 직

접고용 대법원판결 이행촉구 결의대

회’를 연다.

이날 오후 소탕단은 한국지엠 창

원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불법

파견 판결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연 뒤, 광양으로 이동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불법파견, 차별규탄 결

의대회’를 벌인다.


